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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을 ‘영상 세대’라고 합니

다. 유튜브와 SNS 등을 둘러보면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 자료들이 

꽤 많지요. <내일교육>이 선정한 다양한 주

제의 교육 영상을 지면에 함께 담은 ‘QR코

드’로 열어보세요. QR코드용 앱만 내려 받

으면 검색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

습니다. _편집자

소통을 즐겁게 하는 플레이키보드 

귀여운 이모티콘이 스마트폰 키보드 위에서 바삐 움직인다. ‘안녕’이라는 문자

에는 손을 흔들고 ‘ㅋㅋㅋ’ 문자에는 배를 잡고 웃는다. 스타트업 기업 비트바이트에서 

개발한 ‘플레이키보드’는 문자 대화를 즐겁게 하는 스마트폰 앱이다.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사회 문제 해결 공모전에 참가하여 ‘바른말 키패드’를 만들었던 

팀을 스타트업 기업으로 발전시킨 안서형 대표의 창업 스토리에는 특별하진 않지만 실

천하긴 어려운,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째, 젊은 사업가로서 사업을 통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 10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의 속성을 이해하여 10대들이 어

떤 스마트폰 키보드를 원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치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통계가 말해주는 사업 아이템을 정했고 스타트업 시드 투자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부모가 있었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 다루는 

특기를 살리기 위해 IT특성화고 진학을 제안했고 사업을 하며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고 설레는 일을 하는 것이 감당하

기 쉽지 않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

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스타트업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용자들이 즐겁게 

소통하도록 돕는 것이 지금 저

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소

신 있는 청년 사업가의 목소리

가 흐뭇하다. 

H O T 

C L I P
영상으로 보는 세상

또래 감성을 사로잡은
10대 사업가 이야기 

지하철 옆자리에서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학생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자판을 보지 않고도 양 손가락을 

번갈아 쓰며 문자를 보낸다. 비트바이트 

안서형 대표의 말처럼 자판을 이미 외운 

10대 학생들은 심플하고 편리한 자판보다 

귀여운 이모티콘이 움직이는 나만의 

예쁜 자판을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기성세대 투자자들에게 10대의 감성을 

어필하고 앱 다운로드 60만 건, 별점 

평점 4.6의 수치로 가능성을 증명하여 

스타트업 시드 투자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청년 사업가 안서형씨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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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용 앱으로
열어보세요.


